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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‘11. 9. 29.)

수신 지식경제부 등록기자:

제목 :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 월 한이라크, , “‘09.2 -

설익은MOU, 상태로 발표 보도에 대한 설명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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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요지1.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등(‘11.9.29. , , )

□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대사관의 전문에美

따르면 한 이라크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양해각서 가(MOU)ㆍ
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설익은 것이었지만 정부는 억 배럴에, 20

이르는 유전개발권을 확보하고 억불 규모의 에 참여35.5 SOC

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였음

이후 양측간 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애초 계획은 끝내□
실현되지 못했음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2.

□ 양측 실무자들이 양해각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,

이라크 측의 요청에 따라 억 배럴 규모의 이라크 남부20

유전개발 진출과 억불35.5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참여

방안 등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며,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

서는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

□ 양측은 양해각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를

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, ①한국가스공사의
이라크 유전개발 참여, ②경제 에너지 협력 촉진을- 위한

협정 체결, ③대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참여 등의 성과를

거두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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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한국가스공사가 주바이르(‘10.1) 바드라,

만수리아 아카스 가서명 유전에(’10.1), (’11.6), (‘11.6 ) 진출

하여 현재까지 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16.82 하였음

-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경험이 많지 않아 이라크

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라크에

진출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것은 양국 정상간 양해

각서 체결이 있었기에 가능했음

② 양측은 양해각서를 보다 발전시켜 올 월에 한 이라크4 “ -

경제 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 을 체결- ” 하였고 이는,

이라크 정부가現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전반에 대해 외국

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임

또한 양해각서와 협정을 기반으로,③ 중공업이 총 억불STX 30

규모의 디젤발전플랜트 건설계약을 체결(‘11.5)했고, 한화

건설은 이라크 정부와 총 억불 규모의 주택건설 프로72.5

젝트 추진에 대한 합의서(MOA, Memorandum of Agreement)를

체결(’11.5)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

내고 있음

□ 정부는 자원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

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부국과 협력을 추진하고

있으며,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

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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